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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과학기술연구망, Internet2 연동해 글로벌 협업 강화
- KISTI의 KREONET, 미국의 차세대 인터넷 프로젝트 인터넷2와 업무협약 체결 -

- 직접 연동 및 사용자 지원 강화, 최신 네트워크 기술 공동개발 추진 -

□ 국가과학기술연구망(이하 KREONET)을 운영하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(원장 한

선화, 이하 KISTI)이 미국 워싱턴 D.C.에서 11월 11일(현지 시간) Internet2*(이하 

인터넷2)와 연구망간 협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(MoU)를 체결했다.
*인터넷2: 미국의 252개 대학, 82개 업체, 정부를 포함한 68개 준회원기관, 41개 지역 및 교육

망, 100개국 이상의 65개 연구 및 교육 파트너와 연계하는 차세대 인터넷 프로젝트이다. 미국 

내 연구, 교육, 산업 및 정부에서 참여하는 비영리기관으로 첨단 네트워크 기반 위에 혁신적 

기술을 통해 연구발견, 국가 및 글로벌 교육 및 공공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.

□ KISTI 슈퍼컴퓨팅본부(본부장 이필우)는 인터넷2의 추진 주체인 

UCAID(University Corporation for Advanced Internet Development)와 업무 협약

을 통해 인터넷2(미국)를 중심으로 GEANT*(유럽) 등 전 세계 선진 연구망과의 협

력 관계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.
*GEANT(범유럽지역교육연구망): 유럽 전역의 34개국 국가연구교육망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로 

3,500개 이상의 대학 및 연구센터의 3천만 명 이상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

□ KREONET/KISTI 및 인터넷2는 두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▲동반 관계 

구축을 통한 글로벌 연구망 리더십 강화 ▲직접 연동 및 사용자 지원 체계 강화 

보 도 자 료 http://www.kisti.re.kr

2015.11.12.(목) 조간(온라인은 11.11.12:00) 이후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.

대전(본원): 대외협력실 이식 042 - 869 - 0960 / 강동기 0967
문의: 조부승 첨단연구망서비스실장(0584)

노민기 첨단연구망서비스실 책임연구원(0554)

배포번호 : 2015-48
배포일자 : 2015.11.11.(수)

매수 : 보도자료 2매 배포처 : 대외협력실



- 2 -

▲연구망 기반 글로벌 협업 연구 활성화 및 관련 기술 개발 협력 ▲최신 네트워

크 기술 정보 및 인적 자원 교환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.

□ 양측은 최근 주목받는 SDN*/NFV** 등의 최신기술을 기반으로 앞으로 새로운 연

구망 서비스 및 공동 협력을 할 계획이다.
*SDN(Software Defined Network,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): 효율적인 네트워크 트래픽 관리를 

위해 기존의 하드웨어(네트워크 라우터 및 스위치) 대신 소프트웨어로 대체함. 변화하는 네트

워크 상황에 보다 편리한 대응 및 관리가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.

**NFV(Network Functions Virtualization,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): 네트워크 상의 기존 하드웨어가 

수행하던 기능을 소프트웨어 형태의 가상 기기로 구현해 하드웨어 장비의 의존성을 벗어날 수 

있다. 과거보다 쉽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.

o 향후 차세대 네트워킹 기술을 시험하고 개발하는 연구망의 테스트베드로서의 협

력 또한 기대된다.

□ 이필우 KISTI 슈퍼컴퓨팅본부장은 “인터넷2와의 협력 체계 구축은 미국 대학 중

심의 인터넷2 가입 기관들과 국내 대학을 비롯한 산학연 연구소간 협업연구 활성

화의 발판이 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(끝)

▪1987년 NSFNet의 출현과 함께 1995년 인터넷의 상업화 이후 1996년에 

미국 대학을 연결하는 연구교육망으로 출범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교

육망 운영 및 서비스 중

▪최근 최신 네트워크 기술인 SDN 기술을 적용하여 세계 최초로 대학을 

위주로 한 연구개발자에게 SDN 실험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 

▪최근 Internet2는 미국의 슈퍼컴 네트워크인 XSEDE 네트워크를 지원

▪1988년 전국규모의 국내최초 TCP/IP 네트워크 서비스를 시작으로 현재 

국가 주요 연구장비와 소프트웨어, 우수인력을 초고속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

원격협업 및 타과학간 융합을 지원하는 첨단 초고성능 연구 전용 네트워크

▪정부출연연구소, 정부/공공기관, 교육기관, 학/협회, 산업체연구소에서 총 

194개 기관이 활용하고 있으며, 고에너지물리, 천문우주, 기상기후 등 10대 

첨단연구분야의 협업연구를 지원하고 있다.


